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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겔의 계기와 절대지
Georg Wilhelm Friedrich Hegel’s Momentum and absoluter Geist(절대정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습득해봐야 사람은 어떠한 계
기를 만나지 못하면 발전할 수 없다. 칸트의 철학 이후, 독일관념
론을 발전시킨 헤겔에게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다. 바로 “계기”
이다. 헤겔은 절대지(절대정신)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항상 
주체과 객체 사이에 간극(Gap)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간
극에서 발생한 문제가 “계기”라는 것을 일으켜 한 단계 발전하게 
되는데 이 발전은 “절대정신” 즉, 주체와 객체 사이의 모든 간극
이 사라진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일어난다. 이러한 양상을 
흔히 “변증법적 체계”라고 부르는 것이다.

   우리 수험생은 영어지문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이해도와 
영문 텍스트 사이에서 큰 “간극”을 느끼고 어려움을 호소한다. 
우리는 앞서 칸트의 이야기를 할 때 정해놨던 영어식 “4범주”로 
이러한 “간극”을 뛰어넘고 이해하고 정답을 맞출 것이다, 

결국 수험생의 “절대지”는 글을 읽는 우리와 지문 사이의 “간극”
을 좁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간극”을 없애기 위해 떠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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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계기1 이분법

     이분법의 발전1- 대립 부정 (Contradictory Negation)
 대립 부정은 우리의 직관에 잘 부합하는 논리이다. 
흔히, “흑과 백”이라고 부르는 논리이다. 중간이 없다고 표현하면 
적절하겠다. 고대 철학자 플라톤이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
는 것”의 차이를 대립 부정으로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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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1 이분법
       이분법의 발전2- 제한 부정 (Exclusive Negation)
 제한 부정은 우리의 직관에 잘 부합하지 않는 논리이다. 
흔히, “다른 범주”라고 부르는 논리이다. 고대 철학자 플라톤이 
“소피스트”들의 철학을 비판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과 “존재
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라고 나누며 이를 제한 부정으로 표현
했다.

 

  그림에서 보이는 태양 즉, 이데아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기반한 
지식(쉽게 다른 범주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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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부정에서는 단순히 대립 하는 것이 아닌
다시 말하면, “존재하는 것”의 부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의 부정은 “존재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대립 부정 (Contradictory Negation)과 제한 부정 (Exclusive Negation)

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적용해보자!

이데아에 기반한 지식
“존재하는 것”에 기반한

    

이데아에 기반 하지 않은 지식 
즉, “존재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그 무언가”에 기반 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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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고3 9월 23번 관련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According to Kant, the perfection inherent in geometrical shapes 
doesn't spark an aesthetic experience. These shapes align with their 
underlying concept or idea, exhibiting the precision that was praised by 
ancient Greeks. While we can comprehend these geometrical shapes, they 
do not elicit emotion nor inspire the imagination to explore novel mental 
territories. In contrast, forms or phenomena that appear immeasurable or 
unconstrained ignite the human imagination, thereby facilitating a 
sublime aesthetic experience. The joy derived from encountering objects 
that are indefinable or formless - immeasurable in essence - can be 
understood as an appreciation of one's own emotional and cognitive 
engagement. That is, the pleasure resides in the challenge and struggle 
to decipher and understand the observed phenomena. Additionally, part 
of this enjoyment springs from the temporary disruption of one's comfort 
zone.

① diversity of aesthetic experiences in different eras
② inherent beauty in geometrically perfect shapes
③ concepts of imperfection in modern aesthetics
④ natural inclination towards aesthetic precision
⑤ aesthetic pleasure from things unconstr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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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aesthetic pleasure from things unconstrained

해석

칸트의 관점에 따르면, 기하학적 형태의 완벽함은 미적 경험을 
유발하지 않는다. 이러한 형태들은 그들의 기본 개념이나 아이디
어에 부합하며, 고대 그리스인들이 찾고 칭찬했던 정밀성을 보여
준다. 우리는 이러한 기하학적 형태를 이해할 수 있지만, 그들은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상상력을 자극해 새롭고 
자유로운 정신적 영역을 탐색하도록 하지 않는다. 반대로, 측정할 
수 없거나 제약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형태나 현상은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따라서 경이로운 미적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정의할 수 없거나 무형의 객체, 본질적으로 측정불가한 객체를 
만나는 즐거움은 자신의 감정적인 활동과 인지적 참여에 대한 존
중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즐거움은 관찰된 현상을 이해하고 해
독하기 위한 도전과 투쟁에 기인한다. 추가적으로, 이 즐거움의 
일부는 잠시 안전한 영역을 침해당함으로써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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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ording to Kant, the perfection inherent in geometrical shapes
 칸트 나왔네(고유명사)  완벽함이 속성 --> 무엇의 속성일까? 기하학적
 doesn't spark an aesthetic experience
형상-->   미적인 경험을 불러일으키지 않는군 -->(인과관계)
These shapes align with their underlying concept or idea, 

exhibiting the precision that was praised by ancient Greeks. 
     완벽함이 정확함으로 또 나왔네 --> (환언)  
While we can comprehend these geometrical shapes, 

they do not elicit emotion nor inspire the imagination to explore 
novel mental territories.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는군 --> (인과관계)+(환언)  
오 “이분법이라는 계기”를 만났어!
In contrast, forms or phenomena that appear immeasurable or 
unconstrained ignite the human imagination, 
대조적으로(이분법-대립부정) 측정될 수 없거나, 제약받지 않는

thereby facilitating a sublime aesthetic experience.
미적인 경험을 촉진하는군 (인과관계)

이 글에서는 “고유명사, 인과관계, 환언, 대립부정”의 계기들이 있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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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고3 9월 36번 시공간 관련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sovereign state is typically characterized as a political entity where 
its inhabitants can independently govern their own issues, without any 
outside intervention beyond its geographical boundaries.

(A) No individual could fully participate in community membership as 
long as she remains bound by ancestral customs that the community 
might desire to cut off ties with―as illustrated by the predicament of 
Antigone in Sophocles' tragedy. Hence, sovereignty and citizenship not 
only necessitate spatial boundaries but also temporal boundaries.

(B) Sovereignty and citizenship necessitate liberation from historical 
constraints just as much as independence from current authorities. A 
state couldn't claim sovereignty if its people didn't possess the ability to 
deviate from a path established by their ancestors, or even one they had 
previously chosen for themselves.

(C) However, spatial freedom (and the bounds of territorial extent) is just 
one aspect of sovereignty. Temporal freedom (and the restrictions on its 
time frame) is equally significant and likely more fundamental.
*sovereign 주권의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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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해석:
주권 국가는 일반적으로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들 자신의 문제를 
독립적으로 통치할 수 있으며, 그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는 외부 
개입이 없는 정치적 단위로 특징지어진다. 

   그러나 공간적 자유도 (그리고 영토 범위의 한계)는 주권의 한 
측면에 불과하다. 시간적 자유도 (그리고 그 시간 틀에 대한 제
약)는 동등하게 중요하며 아마 더 근본적일 것이다.

   주권과 시민권은 현재의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만큼 과거
의 제약으로부터의 해방을 필요로 한다. 만약 그 국가의 사람들
이 조상들이 정한 길, 또는 그들 자신이 이전에 선택했던 길로부
터 벗어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 국가는 주권을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개인이 공동체에서 완전히 일원으로 참여하려면, 공동체가 결
별하고자 하는 조상의 관습에 구속되지 않아야 한다. - 소포클레
스의 비극 '안티고네'에서의 안티고네의 곤경이 이를 보여준다. 
따라서 주권과 시민권은 공간적 경계뿐만 아니라 시간적 경계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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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overeign state is typically characterized as a political entity 
where its inhabitants can independently govern their own issues, 
without any outside intervention beyond its geographical 
boundaries.
일단 키워드는 주권 국가이구만. (부정관사 “a”가 달려 있기 때문에 집중)

“이분법이란 계기”를 만났군!

However, spatial freedom (and the bounds of territorial extent) is 
just one aspect of sovereignty. Temporal freedom (and the 
restrictions on its time frame) is equally significant and likely 
more fundamental.

Sovereignty and citizenship necessitate liberation from historical 
constraints just as much as independence from current 
authorities. A state couldn't claim sovereignty if its people didn't 
possess the ability to deviate from a path established by their 
ancestors, or even one they had previously chosen for themselves.

No individual could fully participate in community membership as 
long as she remains bound by ancestral customs that the 
community might desire to cut off ties with―as illustrated by the 
predicament of Antigone in Sophocles' tragedy. Hence, sovereignty 
and citizenship not only necessitate spatial boundaries but also 
temporal boundaries.

제한부정 --> 공간과 시간이 단순 대립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공간과 다른 범주로 보자구!

   역사적(시간) 제약으로부터의 자유

  조상에(시간) 의해서 설립된 길에서 벗어남- “작가의 선택”이라는 계기
  표현 참 좋다!

   안티고네의 비극 이야기로 “작가의 선택”이라는 계기가 나왔어!


